
South Africa 1 - 0 South Korea — 데이터 기반 전술
칼럼 (2026-06-25)

한 팀은 박스에 쏟아부었고, 한 팀은 골망을 흔들었다 — 크로스의 파도와 그
한계

2026년 6월 25일, 월드컵 3차전 무대에서 만난 South Africa와 South Korea의 90분은 점유율과 공격 시도,
그리고 박스 안을 채운 숫자에서 극명한 대비를 남겼다. 최종 스코어는 South Africa 1-0 South Korea. 하지만
단순한 결과 뒤에는, South Korea가 보여준 집요한 크로스 공세와 그에 맞선 South Africa의 응집된 수비,
그리고 단 한 번의 결정적 역습이 교차했다. 대회 조별리그의 마지막 관문에서, 이 경기는 "누가 더 많은 공격을
했는가"와 "누가 더 효과적인 공격을 했는가"라는 오래된 질문을 다시 꺼내 들게 했다.

이날의 전술적 분기점은 South Korea의 크로스 종결 의존도, 즉 공격의 마무리를 측면에서 올리는 패턴이 얼마나
집요하게 반복됐는가에 있었다. 두 팀의 전술 변수 중 가장 큰 격차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했다. South Korea는
90분 동안 무려 33번의 크로스를 시도하며, South Africa보다 월등히 높은 측면 종결 비중을 보였다. 이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South Korea가 박스 주변에서 공을 잡을 때마다 측면으로 벌리고, 곧장 크로스를
선택하는 공격 흐름이 반복됐다는 의미다. 실제로 크로스 성공률은 21.2%로, 시도 대비 효율은 다소 낮았지만,
South Korea의 공격이 한 방향으로 쏠렸음을 분명히 드러낸다. 이 수치가 말해주는 것은, South Korea가
점유율(68%)과 패스 시도(720회)라는 압도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공격이 박스 안에서 측면 크로스라는
한 가지 방식으로 수렴했다는 사실이다.

반대로 South Africa는 점유율 32%, 패스 시도 339회에 그쳤지만, 크로스 시도는 8회에 불과했다. 그들은 박스
근처에서 측면보다는 중앙을 선택하거나, 짧은 연결 뒤 빠른 슈팅으로 공격을 마무리했다. 이 극단적 스타일의
충돌, 특히 South Korea의 크로스 종결 패턴이 이 경기의 본질을 규정했다. 그리고 결과는, 크로스의 파도보다 단
한 번의 역습이 더 날카로웠음을 말해준다.

한 방향으로 흐른 South Korea의 공격, 그리고 그 한계

South Korea가 보여준 공격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공격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지나치게 일정한 패턴에 갇혀
있었다는 점이다. 이 팀은 경기 내내 높은 점유율(68%)과 720회의 패스 시도를 기록하며, 경기의 리듬을
장악했다. 하지만 이 수치가 곧바로 위협적인 찬스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South Korea는 공격을 전개할 때,
중원에서 짧은 패스 네트워크를 통해 상대 진영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으나, 박스 근처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측면으로 공을 벌린 뒤 크로스에 의존했다. 실제로 33회의 크로스 시도 중 성공은 7회(21.2%)에 그쳤고, 이는
높은 시도 횟수에 비해 효율이 떨어지는 수치다.

이 패턴은 South Korea의 공격이 박스 안에서 다양한 시퀀스를 만들어내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박스 내 슈팅은
5회로, 전체 슈팅(8회) 중 절반을 조금 넘기는 수준이었다. 더욱이, 이 중 빅 찬스는 단 1회에 불과했다. South
Korea는 최종 3분의 1 진입(81회)과 성공적인 패스 연결(643회)에서 South Africa를 압도했지만, 결정적
순간마다 측면에서 반복되는 크로스가 상대 수비에 읽히며, 박스 내에서의 창의적 움직임이나 콤비네이션
플레이가 실종됐다.



패스 의존도가 높은 팀답게, South Korea는 중앙 미드필더와 수비형 미드필더를 통해 공격의 시발점을 만들었다.
대표적으로 Gi-Hyuk Lee(91/106), Hwang In-beom(71/78), Han-Beom Lee(75/78) 등 수비와
미드필드에서 높은 패스 성공률을 기록한 선수들이 다수 포진했다. 하지만 이 연결은 대부분 박스 근처에서
측면으로 쏠리며, 결국 크로스라는 단조로운 종결 패턴으로 귀결됐다. South Korea가 경기 내내 만들어낸 박스
내 터치(19회)와 크로스 시도(33회)의 조합은, 점유와 패스의 우위가 실제로는 공격의 다양성 부족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South Africa의 응집력과 역습의 날카로움

반면 South Africa는 점유율(32%)과 패스 수(339회)에서 크게 밀렸지만, 이들의 공격은 훨씬 간결하고
직접적이었다. South Africa는 중원에서 짧은 연결로 공을 탈취한 뒤, 빠르게 전방으로 전개하는 데 집중했다.
크로스 시도는 8회에 불과했으며, 이 중 성공은 단 1회. 대신 이들은 중앙을 통한 역습과 박스 근처에서의 빠른
슈팅으로 공격을 마무리했다.

이런 전략은 슈팅 분포에서도 드러난다. South Africa는 전체 슈팅 13회 중 5회를 중앙 페널티 박스 안에서,
5회를 중앙 박스 밖 근거리에서 시도했다. 특히, 이들의 유효 슈팅(4회)과 기대득점(xG 1.1)은 South Korea(유효
슈팅 3회, xG 1.0)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South Africa가 적은 점유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한정된 기회에서 더
높은 위협을 만들어냈다는 방증이다.

South Africa의 공격이 가장 빛난 순간은 후반 63분, Thapelo Maseko의 선제 결승골 장면이었다. 이 득점은
전형적인 빠른 역습 상황에서 나왔고, South Korea의 높은 라인을 공략하는 데 성공했다. South Africa는 박스
내 터치(12회)와 최종 3분의 1 진입(39회)에서 열세였지만, 이 적은 숫자의 공격도 대부분 빠르고 직접적으로
종결됐다. 이는 South Africa가 공격의 시작-전개-종결을 최대한 단순화하며, 상대의 약점을 정확히 찔렀음을
의미한다.

팀 통계 비교: 점유율과 패스의 함정

지표 South Africa South Korea

포메이션 4-2-3-1 3-4-2-1

팀 평점 7.1 6.8

점유율(%) 32 68

기대득점(xG) 1.1 1

전체 슈팅 13 8

유효 슈팅 4 3

박스 안 슈팅 5 5

빅 찬스 1 1

코너킥 4 6

파울 7 9



지표 South Africa South Korea

패스 시도 339 720

성공 패스 277 643

최종 3분의 1 진입 39 81

태클 성공률(%) 55 73

듀얼 승률(%) 48 52

이 표가 보여주는 것은, South Korea가 경기의 볼 소유와 패스 연결에서는 압도적이었으나, 실제로 공격의
다양성이나 효율성에서는 South Africa가 더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South Korea는 최종 3분의 1
진입(81회)과 패스 성공(643회)에서 두 배 이상의 수치를 기록했지만, 박스 안 슈팅(5회)이나 빅 찬스(1회)는
South Africa와 동률에 그쳤다. 점유율과 패스가 곧바로 위협적인 공격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이른바 '점유의
함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경기였다.

세트피스, 박스 진입, 크로스: 수치로 본 공격의 실체

South Korea는 코너킥 6회, 크로스 33회, 박스 내 터치 19회로, 수치상 박스 근처에서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하지만 크로스 성공률(21.2%)은 시도 대비 낮은 편이었고, 박스 내 슈팅(5회) 역시 전체 공격 대비 효율이
떨어졌다. South Korea의 크로스 의존은 경기 내내 변하지 않았고, 이는 상대 수비가 박스 안에서 수적 우위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다.

South Africa는 코너킥 4회, 크로스 8회, 박스 내 터치 12회로, 전체적인 공격 횟수는 적었지만, 슈팅의 질과
효율성에서 앞섰다. 이 팀은 세트피스에서 직접적인 위협을 만들진 못했으나, 역습과 박스 근처에서의 빠른 2~3차
연결로 결정적 슈팅을 만들어냈다. 특히, South Africa의 유효 슈팅 4회 중 상당수가 박스 안에서 시도됐다는
점은, 이 팀의 공격이 얼마나 실질적이었는지를 보여준다.

슈팅 지표 South Africa South Korea

전체 슈팅 13 8

유효 슈팅 4 3

골 1 0

박스 안 슈팅 5 5

박스 밖 슈팅 8 3

주요 슈팅 지역 중앙 박스 밖 근거리(5), 중앙 페널티
박스 안(5)

중앙 페널티 박스 안(3), 중앙 박스
밖 근거리(3)

이 표 역시 South Africa가 적은 공격 기회 속에서도 박스 안에서의 실질적인 슈팅을 만들어냈고, South
Korea는 반복되는 패턴 속에 효율이 떨어졌음을 뒷받침한다.

결승골 시퀀스: South Africa의 단 한 번, 그리고 그 차이



후반 63분, South Africa의 Thapelo Maseko가 기록한 결승골은 이 경기의 모든 흐름을 압축했다. South
Korea가 높은 라인과 점유를 유지하며 진영을 넓게 쓴 상황, South Africa는 중원에서 공을 탈취한 뒤 단 두 번의
패스 만에 빠르게 전방으로 공을 연결했다. 이 장면에서 South Africa의 공격은 평소보다 더욱 직접적이었고, 박스
안에서의 정확한 마무리로 연결됐다.

이 골 시퀀스는 South Africa가 경기 내내 보여준 '간결함'과 '효율성'의 결정체였다. 반면 South Korea는 이
장면에서조차 수적 우위와 점유를 살리지 못하고, 전환 상황에서의 수비 조직력 부재로 뼈아픈 실점을 허용했다.
South Africa는 이 한 번의 역습으로, 90분 내내 반복된 South Korea의 단조로운 패턴을 단숨에 무력화했다.

결국 이 한 장면이, 다양한 공격 시퀀스 없이 반복되는 패턴에 갇힌 팀과, 단 한 번의 날카로운 전환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한 팀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왜 South Africa가 이겼는가: 효율의 한 방, 반복의 벽을 넘다

South Africa의 승리는 단순한 운이나 우연의 산물이 아니었다. 90분 내내 South Korea가 점유율 68%, 패스
720회, 박스 진입 81회라는 압도적인 볼 소유와 전진 시도를 반복했지만, South Africa는 자신들의 진영에서
침착하게 버티며 결정적 순간만을 노렸다. 실제로 두 팀의 공격 방식은 경기 내내 극명하게 갈렸다. South
Korea는 크로스 33회(성공 7회)와 높은 패스 의존도를 바탕으로 넓게 벌려가는 전개를 반복했지만,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슈팅(5회)과 빅 찬스(1회) 창출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South Africa는 전체 슈팅 13회 중 5회를
박스 안에서 가져갔고, 무엇보다 후반 63분 단 한 번의 빠른 역습에서 결승골을 만들어냈다.

지표 South Africa South Korea

포메이션 4-2-3-1 3-4-2-1

팀 평점 7.1 6.8

점유율(%) 32 68

기대득점(xG) 1.1 1

전체 슈팅 13 8

유효 슈팅 4 3

박스 안 슈팅 5 5

빅 찬스 1 1

코너킥 4 6

파울 7 9

패스 시도 339 720

성공 패스 277 643

최종 3분의 1 진입 39 81

태클 성공률(%) 55 73

듀얼 승률(%) 48 52



이 표가 말해주는 것은, South Korea가 전진과 점유에서 모든 수치를 앞섰으나, 실제로는 골문 앞에서의 효율과
결정적 순간의 집중력이 승부를 갈랐다는 점이다. South Africa는 적은 기회 속에서도 한 번의 역습을 놓치지
않았고, 수비에서는 42회 클리어링과 15회 인터셉트로 상대의 파상공세를 효과적으로 차단했다. 결국, South
Africa는 '많이 가진 팀'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쓴 팀'의 전형을 보여줬다.

결론: 반복의 한계, 효율의 승리

이 경기는 South Korea의 전술적 우위가 결과로 연결되지 않는, 축구의 복합성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South
Korea는 측면 종결 비중, 공격 평균 위치, 패스 의존도라는 세 가지 핵심 변수 모두에서 South Africa를 압도했다.
박스 진입 횟수, 점유율, 패스 성공률 등 다수의 지표에서 우위에 섰지만, 이 반복되는 공격 패턴은 상대 수비를
흔들기에는 충분치 않았다. 33회의 크로스 시도는 다양성보다는 단조로움으로 귀결됐고, 박스 안에서의 창의적
침투나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은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South Africa는 수비 진영에서의 집중력과 단 한 번의 전환
시 효율성으로, 이 모든 반복의 벽을 단숨에 돌파했다.

결국 2026년 6월 25일 월드컵 3차전의 1-0이라는 스코어는, South Korea가 보여준 전술적 '양'이 아니라
South Africa가 증명한 '질'의 승리였다. South Korea의 스타일은 데이터상으로는 이상적이었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박스 안에서의 날카로움과 결정력 부족이 뚜렷했다. 반면 South Africa는 적은 찬스에도 집중력을
극대화하며, 한 번의 역습으로 모든 것을 가져갔다. 이 경기는 "많이 가진 팀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쓴
팀이 이긴다"는 축구의 오래된 진리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다음 라운드로 이어지는 이 결과는 South Korea에게는 공격 패턴의 다변화와 박스 내 침투의 질적 개선이
시급함을, South Africa에게는 수비적 안정성과 전환 효율의 강점을 더욱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South Korea의 측면 종결과 패스 의존도가 한계에 부딪힌 이번 경기는, 토너먼트 무대에서 단순 반복이 아닌
창의적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줬다. South Africa는 이날의 승리로, '효율'이라는 단 하나의
무기가 월드컵이라는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데이터 출처: Sofascore 와 명지대학교 스포츠기록분석연구센터 AI:fficial Soccer 실시간 데이터 수집
시스템으로부터 생성된 리뷰입니다.

명지대학교 스포츠기록분석연구센터 AI:fficial 로부터 생성된 컨텐츠입니다.


